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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수산분야 FTA



한-중미 자유무역협정은 ‘19년 10월 1일 발효되면서 중미
신시장 창출에 한발 다가섰다.

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 절차를 모두 완료함에 따라 협정문
발표조항*에 의거, ‘21년 3월 1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
한·중미 FTA가 전체 발효되었다.

* 협정문 제24.5조: 국내절차 완료 통보일 이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

온두라스(‘19.10.01)

엘살바도르(‘20.01.01)

니카라과(‘19.10.01)

파나마(‘21.03.01)

코스타리카(‘19.11.11)

과테말라

벨리즈



한-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,
북미(미국, 캐나다)와 남미(페루, 칠레, 콜롬비아)를 연결하는
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. 

또한,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
체결함으로써, 중국,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 기업의
중미 시장 선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

한국

중미

남미

북미



한-중미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%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
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다.  

민감하다고 여겨지는 일부 품목(냉동 새우(TRQ) 등)에
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 개방하여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
최소화될 전망이다. 

한·중미 FTA 전체 자유화 율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

기준

한국 측

중미 측

코스타리카

엘살바도르

온두라스

니카라과

파나마

95.2%

95.1%

95.6%

95.9%

95.3%

품목 수

95.5~95.9%

98.0%

98.1%

93.2%

99.1%

99.3%

수입액

98.7~100%



특히, 파나마는 해당 FTA를 체결한 타 4개국보다 수산물
수출 분야에서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.

한국은 수산물 품목 331개의 관세를 19년에 걸쳐 철폐할
예정*이며, 한국의 對파나마 수산물 수입액은 연간 81만
달러로 중미 5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.

* 한국은 고등어, 갈치, 민어 등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를 제외함

고등어 갈치 민어



현재 2021년 8월 누적 기준 對중미 수산물 총 수입량은
전년 동기 대비 2.9% 감소한 705.7톤, 총 수입액은
전년 동기 대비 11.2% 증가한 1,399.5천 달러이다. 

세부 품목별 수입은 어분, 새치 등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
차지하고 있다.

2021년 對중미 수산물 수입실적
(단위: 톤, 천 달러)

구분

평년 (’18~’20동기평균)

전년 (’20.1~8)

금년 (’21.1~8)

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

492.9

726.8

705.7

-2.9%

수입량

1,004.9

1,204.2

1,339.5

11.2%

수입액

중미



세부 품목별 수입은 어분, 새치 등을 중심으로 높은 비중을
차지하고 있다.

19년 20년

475.0

700.0

(단위: 톤)

어분 새치

증가율

32.1%

19년 20년

150.2

190.3

(단위: 톤)

증가율

21.1%



한-중미의 수산물 교역은 200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
일방적인 다랑어 통조림 원료 수출이었지만, 이후 중미의
새우류 및 갑각류에 對한국 수출로 전환되었다.

따라서 한-중미 FTA체결이후 수입 증가로 인해 한국의
관련시장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시장에 한해 관세의 단계적
철폐와 양허제외를 두어 보호하였다. 



한편, 지난 6월 과테말라의 한-중미 FTA 가입 의사
표명에 따라 이번 공동위에서는 과테말라의 가입 절차를
논의하였으며, 가입 절차가 확정되는 대로 가입 협상에
착수할 계획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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